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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신광호 위임목사 주일 낮 예배 설교

  1.� �우리가�보면�가끔� 저� 사람은�무슨� 걱정이� 있을까?� � 저렇게�좋은� 팔자를�가진�
사람이� 세상에�어디� 있을까?� � 오늘� 본문의� 주인공�한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족보�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그것은� 남편� 엘가나는� 레위인으로� 가문이�

대단했다는�얘기고,� 3절에�매년�라마에서�실로까지� 20km�이상�먼�거리를�가서�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녀의� 남편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이고,� 4절에서� 그는� � �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아픔이� 있었는데� 한나가� 결혼한� 지�

수년이�지나도록�자식이�안�생기는�것이었습니다.� �

  2.� 이� 당시는� 사사시대로� 레위인들도� 첩을� 두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모두가� 각자�
자기의�소견에�옳은데로�행하던�그런�영적인�암흑시대였습니다(삿� 21:25).� �

  삼상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성도�여러분,� 우리는�바른�말하라고�부름을�받은�사람들이�아닙니다.� �

   롬 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3.� 그렇다면�한나에게�왜� 이렇게�오랫동안�자식이�없었던�것입니까?�  

삼상 1:5b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a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 � � � 무슨� 말입니까?� � 한나가�임신하지�못한� 것은� 남편� 때문도� 아니고�한나� 자신� 때

문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의�

배후에�여호와�하나님의�섭리가�있고,� 하나님의�놀라운�뜻이� 있다는�것입니다.�

고후 12: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요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잠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4.�이제�한나는�더�이상� 남편의�사랑에�기대지�않고� 어떻게�합니까?
�

    삼상 1: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 � � � 성도� 여러분,� 어려운� 위기� 가운데�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겠다”�

이것이�우리� 신앙인의�기본�자세가�아닙니까?
� �

� � � � 이제�한나의�기도가�바뀌었습니다.� �

삼상 1: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삼상 1: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코람데오(CoramDeo)”-“여호와�앞에서”

� 5. 16~18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제사
장에게� 하는� 말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 여러분� 종교인� 특징은� 신에게� 거룩하고�

거창한� 말을� 하는데�사람에게� 얘기할� 때에는� 전혀� 막말을� 해.� � 신에게� 얘기하는� 것과�

인간에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 바라새인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

셨잖아요.�

� 6.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 7.�적용
�첫째,� 153� 운동-하루(1)� 다섯� 번(5)� 기도하고�하루�세장(3)� 성경� 읽는다.

� 둘째,� 새벽� 기도회�매일� 하면� 좋지만�최소한�일주일에�한�번�토요일에는�새벽

� � � � � � 기도회에�참석한다.� �

 시 81: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기초 다지기 3. 기도
(삼상 1:14-18)

2024/2/4�요절�말씀�⓹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그리하면�너희에게�그대로�되리라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